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녁 공연에는 남녀노소 가족 단위의 관객들이 많았다.�설 차례상 준비를
마치고 한숨 돌릴 겸 찾아온 대 가족들도 볼 수 있었다.�남녀노소 할 것
없이 기대감이 가득했다.
500석이나 되는 좌석이 발디딜 틈 없이 꽉 매워졌고 있었고,�좌석에 앉

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통로쪽에 줄지어서 서커스 공연을 지켜봤다.�“아기야
~~�거기 올라가면 안 돼.”무대 위에 올라간 아이가 아장아장 재롱을 피우지만
그마저도 정겹고 반가웠다.
동춘서커스단은 90년 간 깊은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국내 유일의 서커스 공연단

이다.�무대는 80여 분 간 이어졌다.�부제는 초인의 후예.�“우리도 기회만 주어진
다면 태양의 서커스 못지않은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열정을 비쳤고 부
단한 연습으로 좋은 무대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면 좋겠다”고
말했다.
얇은 비단 천에 의지해 매달려 아슬아슬한 묘기를 선사한 여성 단원에는 경탄

이 이어졌으며 청년 단원들의 박력 있는 덤블링 퍼포먼스가 이어질 때는 환호가
이어졌다.�서커스 단원의 작은 실수에도 관객들은 진심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냈
다.
남들 다 쉬는 명절에 나와서 일을 한다는 건 특별한 일이다.�노고를 모르고 지

나칠 수도 있다.�힘든 점은 없었을까?
김수일 주무관은“우리 같으면 평일보다 오히려 공휴일에 더욱 바쁘다.�평일에

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,�학교,�가삿일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여가생활을 즐
길 수 있는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.�그나마 공휴일 같이 시간적 여유가 있을
때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공연 등을 준비해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선보일 수
있다는 것만으로 항상 고마울 따름”이라고 말했다.
공연이 끝나고 퇴장하는 지역주민들이 예술회관 직원들에게“좋은 공연 잘 봤

습니다.”,��“다음에 또 이런 공연을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.”라는 말에 여태
까지 쌓였던 피로감도 확 달아나고 아이의 말을 듣는 예술회관 직원들 입가에
미소가 가득했다.
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질 좋은 문화생활을 누리게하도록 보이

지 않은 곳에서 휴일,�밤낮 가리지 않고 항상 애쓰는 예술회관 직원들을 보며,
이것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? /부안=이옥수 기자

민들에게 문화를 향휴 소통·공감·동행으로 한 차원 높은 삶을 영휴
하기 위해 민족 대 명절 설날,�가족과 친지들과 오손도손 덕담도 나누어
할 황금 연휴이지만 내내 쉬지 못하고 묵묵히 군민을 위해 부안 예술회
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…

공연 하루 전이라서 그럴까?�늦은 밤에도 예술회관 소속 직원들과 스태프들은
그동안 준비했던 공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리허설 준비에 매우 분주해 보였
다.
칼바람이 몰아치는 영하의 날씨에도,�기자의 눈에는 곳곳에서 땀을 흘리는 직

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.�
공연 당일“공연 시작 5분 전입니다..�서두릅시다?�잘합시다.”설 명절 기대와

설렘이 가득했던 섣달 그믐날 부안군 예술회관 공연장에 긴장감이 돌았다.
이번 공연을 기획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김현철소장은“설 기간 동안 오랜만에

고향을 방문하는 가족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즐길 수 있는“동춘서커스”
공연을 마련했다.
어르신들에게는 서커스의 옛 추억의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아찔아찔한 곡예와

묘기를 통해 스릴감을 전달해 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.��
직원들은“~~~~어머니 여기 앉으세요.�여기가 더 잘 보여요.”어머니 아버지

누나 동생 내 가족처럼 안내하고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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